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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인 등을 강제동원한 근대화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주도 태

평양전쟁 시기의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

로 남아 있는 일제 군사시설을 세계유산으로 추진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알리고 역사

교훈현장으로 보전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 일대에는 활주로와 격납고 19기, 고사포진지 4기, 통신시설 및 각종 지하벙커와 

길이 1㎞에 이르는 거대 지하호, 해상 특공기지 등 군사시설 60여 곳이 밀집돼 있다.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 전쟁유적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대상 목록에 올려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제 강점기 용산기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

겠다고 지난 해 11월 발표했다. 부정적인 역사현장이지만 외세 침략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역사교훈현장으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중국은 일제 관동군 731부대 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731부대 터도 충분

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과 관련 세계유산 등재를 잇따라 추진하고 나서면서 

제주도의 전쟁유적 역시 등재 추진에 대한 공론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알뜨르비행장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태평양전쟁 시기 군사시설은 세계

적 중요성을 지닌다"며 "일본의 역사도발과 왜곡을 일삼고 있는 만큼 역사교훈현장으로 보존 

활용해 나가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등

과 공동으로 보조를 같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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